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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9.(금) 08:00 배포 2023. 6. 9.(금) 08:00

대한민국,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

- ’23년~’27년까지 임기, 세계적 문화매력국가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선도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제9차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6. 6.~8.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기간 진행된 정부간위원회 선거에 출마했고, 

파리 현지 6월 8일 오후(한국 시간 6월 8일 밤) 당사국의 합의로 최종 선출됐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각국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약이다.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152개국에서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2010년에 비준했다. 그 중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대륙별 6개 그룹, 총 24개국)는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행, 회원국 역량 강화, 협약기금 운영, 지침 마련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기존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임기종료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석이 

생겼고, 한국이 출마해 선출됐다.

  대한민국은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22년 기준 정규분담금 8위로 

유네스코에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문체부 역시 개발도상국 문화

산업 발전 지원(’07년~, 누적 약 35억 원) 및 유네스코 문화다양성기금 

납부(’21년~, 누적 약 3억원) 등을 통해 유네스코와 지속 협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특히 2021년에는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제14차 정부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외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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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이번 정부간위원회 선거 출마는 세계적인 

문화매력국가인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다양성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의 굳건한 동료로서 국내외적으로 문화

다양성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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